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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성표시식품 상위 10개 성분

일본

건강식품시장의 주역
기능성표시식품

오사카지사

기능성표시식품이 일본의 건강식품시장 견인

･  일본의 건강식품시장은 특정보건용식품, 영양기능식품, 

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성되며 최근 판매채널이 늘어나

고 인바운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규모가 꾸준히 확

대되고 있다. 과거에는 방문판매, 강습회판매가 건강식

품 판매의 주요 채널이었으나 최근 10년 사이에 TV홈쇼

핑과 인터넷쇼핑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.

･  인터넷을 통한 건강식품 구매는 향후에도 호조가 예상

되나, 인바운드 수요는 자국의 인터넷 쇼핑을 통한 일본

의 건강식품 구매 증가와 쇼핑금액 감소 추세로 향후에

는 보합세 또는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카테고리 시장규모(엔) 한화 추정액

특정보건용식품 3천 900억 엔 3조 9,046억 원

영양기능식품 1천 200억 엔 1조 2,012억 원

기능성표시식품 1천억 엔 1조 10억 원

순위 성분명 신고건수 순위 성분명 신고건수

1 난소화성 덱스트린 192건 6 칡꽃 추출 이소플라본 52건

2 GABA 139건 7 L-테아닌 43건

3 EPA, DHA 113건 8 비피더스균 BB536 39건

4
은행잎 플라보노이드배당체·
은행잎 테르펜 락톤

67건 9 대두 이소플라본 37건

5 히알루론산 61건 10 루테인 35건

기능성표시식품 신고 급속히 증가

･  건강식품 카테고리 중에는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 건수

가 급속히 증가하며 가장 주목받고 있다. 1년 전에는 특

정보건용식품 허가 건수를 웃돌았으며, 올해 5월 말에는 

1,300건, 12월 14일 기준 1,644건을 기록했다. 

･  기능성표시식품은 제품형태별로 가공식품(서플리먼트 

형상) 795건, 가공식품(기타) 826건, 신선식품 23건으로 

나뉜다. 기능성 관여 성분별로는 난소화성 덱스트린 신

고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GABA, EPA・DHA 순이다. 

･  신고실적이 많은 성분일수록 인지도는 높지만, 그만큼 경

쟁제품도 많아 시판용 상품의 경우 기능성표시식품제도

의 이용으로 기대되었던 차별화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

다고도 볼 수 있다.

출처 : 일본 소비자청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정보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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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건수는 증가, 성공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

･  기능성표시식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약 400개사로 기업

이 신고수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나, 성공사례

로 꼽히는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다. 판켈社의 엔켈・칼

로리미트, 아지노모토社의 ‘구리나’ 등 히트상품은 일부

에 그친다. 

･  키지루시메구미미루쿠를 비롯한 유제품회사가 요구르

트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판매하여 시장규모를 확대한 

사례와 카고메의 채소주스 스테디셀러 상품 사례도 있었

지만, 이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의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

는 분석이다. 판매기업의 홍보・판촉활동 및 기업의 브랜

드 이미지도 영향이 컸다는 의견이 많다.

키워드는 ‘수면 서포트’, ‘스포츠 뉴트리션’

･  일본 식품신문에 따르면 기능성표시식품 중 수면 서포

트 기능과 스포츠 드링크・푸드・서플리먼트 등 스포츠

를 하는 사람을 위해 개발된 식품을 이르는 스포츠 뉴

트리션이 향후 관심을 받고 상품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

상되고 있다.  

･  수면 서포트 제품은 아지노모토, 아사히그룹식품, 오츠

카제약 등 대기업 참여가 눈에 띈다. 한 조사에 따르면, 

성인의 70% 이상이 만족스러운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

고 응답한 결과도 있어, 잠재 고객이 많다고 볼 수 있다.

･  프로테인, 아미노산 계열 제품이 대표적인 스포츠 뉴트

리션 카테고리는 피로, 근육, 관절 등 관련된 범주가 넓

은 만큼 내년 이후에 활발한 상품개발과 히트상품 속출

이 예상된다. 프로테인은 수요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

있으며, 대표상품으로는 메이지의 자바스 시리즈가 메인 

제품으로 파우더 제품은 약 300억 엔 시장규모에 이르

고 있다.

기능성표시식품 등록으로 차별화 시도

･ 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은 일본의 기능성

표시식품 제도를 통해 기타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는 

선택지로 활용이 가능하며, 제대로 된 수입업체와 협업

을 통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한다면 일본 소비자의 

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.

･  다만, 본문 내용과 같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하더

라도 히트상품이 되는 예는 다소 드물고, 시장에서 엄

청난 수요로 연결되는 사례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. 

･  기능성표시식품으로 등록한 제품은 일본 소비자에게 신

뢰도를 높이고 선택지를 넓혀주며, 제품을 차별화할 수 

있는 수단이다.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제품 홍보・판

촉활동,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

생각된다. 

출처 : www.pref.aichi.jp,   rocketnews24.com,   item.rakuten.co.jp,   www.kateidesaien.jp

기능성 관여성분 : 루테인
약 30일분 60알 2,160엔
(약 2만2,600원)

기능성 관여성분 : 김네마산, 키토산, 
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등
약 30회분 120알 1,563엔
(약 1만6,400원)

기능성 관여성분 : 글리신
30일분 30개 7,128엔
(약 7만5천 원)

판켈 엔킨

판켈 칼로리미트

아지노모토 구리나




